
프로야구 구원왕 전쟁이 뜨겁게 타오르
고 있다.

지난해 세이브 1위를 차지한 정해영
(KIA 타이거즈)이 2년 연속 구원왕 등극
을 노리고 있고, 박영현(KT 위즈)과 김원
중(롯데 자이언츠), 김서현(한화 이글스)도 
전반기 종료 전 20개 이상의 세이브를 거
두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.

올 시즌 가장 먼저 20세이브 고지를 밟
은 것은 박영현이다.

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박영현은 5월 
한 달 동안 쾌조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세
이브 선두로 나섰다. 5월에 13경기에서 10
세이브를 수확했고, 평균자책점이 1.20에 
불과했다.

박영현은 6월 들어서는 주춤했다. 10경
기에서 2패 3세이브 평균자책점 3.12에 머
물렀다.

5차례 세이브 기회에서 두 차례 블론세
이브를 저질렀다. 지난달 12일 롯데 자이
언츠전에서는 ⅔이닝 5실점(1자책점), 26
일 LG 트윈스전에서는 1이닝 2실점으로 

무너져 패전의 멍에를 썼다.
하지만 박영현은 7월 첫 등판인 2일 키

움 히어로즈전에서 1⅔이닝 무실점을 작
성하고 23번째 세이브를 수확, 이 부문 단
독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.

풀타임 마무리 첫 해였던 2024시즌 25
세이브로 4위에 오른 박영현은 생애 첫 구
원왕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.

6월에 박영현이 주춤하는 사이 다른 경
쟁자들이 맹렬하게 추격했다. 2일 현재 김
원중이 22세이브로 박영현의 뒤를 바짝 
쫓고 있다. 2020년부터 롯데의 뒷문을 지
키고 있는 김원중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
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현재 세이브 부문 5위 이내 선수 중 유
일한 30대지만, 건재함을 뽐내고 있다. 5
월에 나선 10경기에서는 11이닝을 던지는 
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.

김원중은 지난 6월18일 한화 이글스전
에서는 롯데 구단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
150세이브 고지를 밟았다. 6월20일 삼성 
라이온즈전에서는 박영현에 이어 두 번째
로 시즌 20세이브를 채웠다.

전문 마무리 투수로 5시즌을 보냈지만 
김원중이 구원왕에 오른 적은 없다. 2021
년 개인 한 시즌 최다인 35세이브를 거뒀
는데 44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(삼성)에 
밀러 2위가 됐다.

지난해 구원왕인 정해영은 21세이브로 
3위를 달리며 2년 연속 세이브 1위 등극을 
바라보고 있다.

프로 2년차인 2021년부터 마무리 투수
로 활약 중인 정해영은 지난해 31세이브
를 수확해 생애 첫 구원왕 타이틀을 거머
쥐었다. 타이거즈 소속 선수의 구원왕 등
극은 1998년 임창용 이후 26년 만이었다.

역대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을 보유하
고 있는 정해영은 올해에도 각종 최연소 
기록을 썼다. 5월13일 롯데 자이언츠전에
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, 6월28일 
LG 트윈스전에서 5시즌 연속 20세이브를 
모두 최연소로 달성했다. 5시즌 연속 20세
이브는 역대 3번째 기록이다.

2년 연속 세이브 1위를 차지한 것은 
2013~2014년 당시 넥센 히어로즈(현 키
움) 소속이었던 손승락이 마지막이다. 정
해영이 올해에도 구원왕에 오른다면 11년 
만에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.

독수리 군단 수호신으로 올라선 김서현
의 기세도 매섭다. 20세이브로 4위를 달리
며 구원왕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.

중간계투로 시즌을 시작했던 김서현은 
마무리 투수로 낙점을 받았던 주현상의 부
진으로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았다.

그러나 시속 160㎞에 육박하는 강속구
를 앞세워 든든한 뒷문지기로 거듭났다. 4
월에만 8개의 세이브를 수확한 김서현은 
6월에도 10경기에서 5세이브, 평균자책점 

0.93을 작성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
다.

김서현은 현재 20세이브 이상을 기록 
중인 투수 중 평균자책점이 1.42로 가장 
낮다.

프로 3년차에 잠재력을 한껏 꽃피운 김

서현은 올해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 역대 
최다 득표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.

한화 소속 선수가 세이브 1위에 오른 것
은 2018년 정우람 이후 나오지 않았다. 김
서현이 1위로 시즌을 마치면 한화는 7년 
만에 구원왕을 배출한다.             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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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대급 흥행 몰이를 하고 있는 프로
야구가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 700만 관
중을 돌파했다.

한국야구위원회(KBO)는 2일 열린 5
개 구장에서 총 7만6723명의 관중이 입
장했다고 밝혔다.

올 시즌 누적 관중 700만7765명으로 
역대 최초 전반기 700만 관중을 달성했
다.

역대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
2024시즌에는 후반기가 진행 중이던 7
월27일 487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넘
어섰다.

이번 시즌에는 이 기록을 82경기 단
축하며 역대 최소 경기 700만 관중도 
달성했다. 405경기 만에 700만 관중을 
불러 모았다.

또 지난달 17일 600만 관중을 달성

한 후 15일 만, 55경기 만에 700만 관중
을 달성하며 역대 600만 관중에서 700
만 관중 달성까지의 최소 일수와 최소 
경기수 기록도 각각 경신했다.

이번 시즌 평균 관중 수는 1만7303
명으로 지난 시즌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
17% 증가했다.

삼성 라이온즈가 평균 관중 2만2653
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, LG 트윈스
가 2만1651명, 롯데 자이언츠가 2만839
명으로 뒤를 이었다.

두산 베어스는 1만9713명, SSG 랜
더스는 1만8554명, 한화 이글스는 1만
6922명, KIA 타이거즈는 1만6686명을 
기록, 7개 구단이 평균 관중수 1만6000
명을 넘는다. 10개 구단 모두 평균 관중
수가 1만명 이상이다.

삼성은 홈 경기 총 관중수에서도 1위

에 올라 있다. 홈 43경기를 치르는 동안 
97만4094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100만 
관중 돌파를 눈앞에 뒀다.

LG는 90만9362명, 롯데는 87만5249
명, 두산은 80만8218명, SSG는 76만
711명의 관중이 입장했다. 10개 구단 
중 5개 구단이 70만 관중을 넘겼다.

프로야구의 뜨거운 흥행 열기 속에 
매진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. 405경기 
중 절반에 가까운 196경기(48%)가 매
진됐다.

한화가 홈 39경기 중 35차례로 가장 
많은 매진을 작성했고, 삼성이 홈 43경
기 중 33차례, 롯데가 홈 42경기에서 30
차례, LG가 홈 42경기에서 26차례를 기
록하는 등 4개 구단이 20차례 이상 만
원 관중을 달성했다.

  /뉴시스

프로야구 뜨거운 흥행 열기… 역대 최초 전반기 ‘700만’ 관중 돌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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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무안군(군수 김산) 소속의 무안공
공스포츠클럽(회장 고비호) 및 FC무안축
구스포츠클럽(회장 임달빈)이‘제1회 전라
남도 스포츠클럽 체육대회’에서 우수한 성
적을 거두며 첫 대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
빛냈다.

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, 목포스포
츠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6월 28일부
터 29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일원에서 전
남 22개 시군, 36개 클럽 소속 880여명이 
참석하였다.

무안군은 2개 클럽 소속의 68명이 참가

하여 무안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초
등부 단식 준우승 및 3위, 파크골프 여자
부 3위를 차지하였고, FC무안축구스포츠
클럽은 초등부 3~4학년 우승 및 5~6학년 
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뒀다.

김산 무안군수는“도단위 생활체육인들
을 위한 대회가 개최되어 기쁘며, 앞으로
도 군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
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
원을 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    /무안군 제공 

무안군, 전남 첫 스포츠클럽체육대회서 존재감 빛내다!

배드민턴·파크골프·축구 등 전 종목 고른 활약

정해영 2연패냐, 박영현·김원중·김서현이냐… 구원왕 경쟁 ‘활활’
지난해 구원왕 정해영, 21세이브로 3위

KT 박영현, 23세이브로 선두… 김원중·김서현도 추격

정해영정해영 박영현박영현 김원중김원중

김서현김서현


